
한국콜마, 기능성 화장품 17개 품목승인 취득

한국콜마(대표 윤동한)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주름개선제품, 미백제품 등 17개 품목에 대해 기능성 화장

품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한국콜마는 주름개선화장품 14개, 미백화장품 11개, 자외선차단제품 8개 등 33개의 기능성 화장품 품

목을 보유하게 됐다.

또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2001년 10억원의 매출 달성한 바 있어 기능성 화장품 품목 수가

2 배로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.

한국콜마는 앞으로 생명공학과 나노기술, 3중캡슐기술 등을 결합한 천연 신소재 화장품을 곧 제품화될 계획인

것으로 알려졌다. 2001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화장품 신소재이다.

한국콜마는 기능성 화장품 외에도 방문판매 시장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를 기대하고 있다. 현재 방문판매 회사인

허벌라이프, 하이리빙코리아 등에 납품하고 있다. 또 고급화장품이 중심을 이루는 방문판매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

능성 제품들이 더욱 인기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3월 결산법인인 한국콜마는 2001년 매출목표를 2000년보다 약 19% 성장한 430억원으로 잡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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